
▲2024년 주요 성과:�첨단산업 육성 기반 강
화
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

단지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실
시간 고도분석센터(369억원)와 디지털트윈 기
반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(84억
원)�등 연구인프라 공모사업에 선정돼 새만금
특화분야(광물가공·리싸이클링)�초격차 기술
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R&D혁신 허브로 발돋움
할 준비를 하고 있다.
바이오산업에서는 바이오 기업 30개사를 유

치하며 레드바이오 전용펀드(1,274억원)를 결
성했다.�또한,�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
센터와 메카노바이오 실증센터를 개소해 바이
오 기술 경쟁력을 높였다.
디지털산업의 경우,�전북형 디지털 혁신거점

을 구축하고,�빅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와
AI융합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
다.�특히,�농식품 메타버스 기술 실증사업을
통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했다.

▲2025년 중점 추진 과제
전북자치도는 2025년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

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생태계
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.
먼저 이차전지 대학원 설립과 첨단산업 인재

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해 현장 맞춤형 핵심인

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,�이차전지 벤처펀
드 확대 조성과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특화단
지 중심의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구
축해 나갈 예정이다.
바이오산업의 경우,�바이오 기업 150개 유치

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�이를 위해 산·학·
연·병·관이 협력하는 전담 거버넌스를 구축
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얼라이언스 추
진단을 운영한다.�또한,�첨단바이오산업 육성
을 위한 연구개발(R&D)�등에 200억원 지원하
고,�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.�
이와 함께 레드바이오 분야 (의약품·의료기

기)기업 육성을 위해 1,274억원 규모의 전용펀
드를 조성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.�
더불어‘전북형 디지털혁신거점’을 구축하고

IT·SW기업 취·창업 연계 전문인재 양성,�데
이터센터 등 디지털산업 인프라를 확대할 계
획이다.�전북형 디지털거버넌스와 협력체계를
강화해 주력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글
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.

▲미래산업 육성의 기대효과
이차전지,�바이오,�디지털산업의 발전은 전북

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.�특히,
청년 일자리 창출,�지역 균형 발전,�산업 다변
화를 통해 전북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,
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“전북은 이
제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”며,
“2025년에도 도민과 함께 첨단기술을 기반으
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”고 밝혔
다.�� /이만호 기자

전북,�미래산업중심지로자리매김 16기획
2025년 1월 24일 금요일

이차전지·바이오인프라구축·디지털산업혁신

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해 바

이오,�이차전지,�디지털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

두며,�경제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.�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첨단

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,�디지털산업 혁신을 통해 전북은 미

래산업의중심지로자리잡고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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